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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수요 말씀에 따라, 섭리에 준비된 자들이 전도되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환상이 보이길, 

추수할 때가 가까워 벼가 다 익은, 누런 벌판이 보였습니다. 

섭리 사람들은 손에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

*예수님 말씀*

너희들의 가슴에 전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야 한다. 

저 밖에, 나의 재림에 깨어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예수님 그러나 저 개인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많고,

주위 사람들도 모두들 어려움이 많아서 힘들다고 합니다.)

극복해야 한다. 극복해야 하느니라. 사랑으로 극복하여라.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간구하고 애원하는 것은, 

너희들 앞에 닥쳐올 어려움과 환난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어떤 자는 중간에 신앙을 파선할 것이요, 

어떤 자는 등대 불빛을 잃은 배가 바다위에 헤매는 것처럼

헤맬 것이다.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밖에는 없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 않느냐. 

『 히브리서 5장 7절~9절:

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

(그러나 예수님, 저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저희가 전도하고 섭리 뛰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요? )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배를 밀어주는 파도가 필요한 법이다. 

(그래도~ 오히려 그 파도가 너무 세서 

배가 중간에 파선해 버리면 어떡하나요? 사람들의 신앙이 



파선할 정도의 환난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인가요? )

(이 때 환상으로,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괴롭혔던 옛 뱀이 너희 앞에 서 있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은 자들 앞에 다시 막아섰으니,

계시록 12장을 보아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 :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탄들 다 이기실 수 있는데~ 

그 사탄들이 우리 안 괴롭히게끔, 

하나님께서 땅의 사탄들도 좀 빨리 멸해 버리시면 되지 않아요?

계시록 12장을 보니, 

하늘 전쟁에서는 역시 주님 편이 이겼잖아요~)

이 모든 것은 아마겟돈 영적 전쟁이다. 

세상 전쟁도 그렇지 않더냐? 

아무리 민주주의가 전쟁에서 이겨도, 공산주의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붙잡고, 놔 주지 않고 괴롭혔던 것

처럼

지금도 간첩들이 들어와서 괴롭히는 것처럼, 

사탄과의 싸움도 그러하다. 

아무리 하늘편이 이겼어도, 오히려 그 사탄들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너희를 더 괴롭힌다. 

마치 공산주의가 다 망해가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남한을 더 괴롭히듯 말이다. 

(맞아요. 다른 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요즘 남한과 북한의 분위기만 봐도 그러네요. 

‘망할 때가 다 됐으니 남한도 같이 망하자.’ 식이에요~ 

예수님, 사랑으로 어려움과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란 말씀, 더 자세히 풀어 주세요. )

사랑하는 자가 함께 가는 길은, 

아무리 고통길 가시밭길이라도 행복한 법이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온 것처럼, 

내 너희들이 고통을 속속들이 다 안 바 되었다. 

『히브리서 4장 15~16절: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너희 선생이 너희보다 훨씬 큰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도 

항상 괜찮다고 말하듯이, 

지금 나도 너희들보다 수백 배 더 큰 짐을 졌다. 

그러나 너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 고통 구원의 길이 고통스럽지만은 않다. 

사랑으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매 순간 벅차면

그까짓 고통,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맨 것처럼, 

너희들도 다 지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손에 낫을 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준비된 자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하다. 찾을 수 있느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 하는 자들이 분명히 기성에도 있다. 

결심하는 자, 그 손에 낫을 든 것과 같다. 능력 받게 되리라. 

그러나 결심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그 낫을 들고 녹슬게 하는 자요, 썩고 무디게 하는 자다. 

내가 그 낫을 뺏어서 결심하고 행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 

가서 행하라. 더워도 거리에 가서 전하고 행하라.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운~ 긴팔 세마포 옷 입고도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이다. 

익은 고추만 따와라. 이야기 해 보면 바로 알지 않느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내 이야기 자연스럽게 꺼내 보아라. 

눈빛이 반짝하고, 마음이 뭉클하고, 코끝이 찡하다는 자들 

있을 것이니 그런 자를 찾아 데리고 오너라. 

능력 모자란 자, 간구하면 다 된다. 

어려움이 있는 자, 히브리서 4장 5장 읽어보라고 하여라. 


